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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는 직매립 및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육상처리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현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수슬러지 건조이며, 건조된 하수슬러지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절에 따른 성상의 변

동, 높은 회분함량 그리고 중금속 함유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편 

건조하수슬러지의 가스화기술은 소각처리에 비해 1차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CO2, N2O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일수 있어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10톤/일급(탈수슬러지 기준)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건조하수슬러지의 가스화시험

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투입된 건조슬러지는 휘발분 39.1%, 고정탄소 5.5%, 

수분 4.0%, 회재 51.4%로 저위발열량은 2,125 kcal/kg으로 비교적 낮은 발열량의 시료에 해

당된다. 가스화 후 남아 있는 바닥재 중의 가연분은 4-5%정도 수준이었고 비산재 중의 가연

분은 약 18% 정도로 재순환 등을 통해 재이용할 필요가 있다. 비산재의 발생비율은 2-3% 

정도를 나타내었다. 공기비가 높을수록 합성가스 유량은 증가하였고, 공기비 0.3, 0.2에서 유

동층부 온도는 각각 약 770℃, 650℃를 나타내었다. 합성가스의 발열량은 공기비 0.1부근에

서 가장 높았고 메탄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유동층부 온도가 증가할수

록 탄소전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